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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공공기관 예산지침, �단체교섭권 침해’행정소송





��������KT노동조합은 3월 11일(월) 14시, 2024년도 제1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를 열고 현안사항 공유 및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노동조합은 먼저 창립42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 식, 정기지방본부대회 및 서부지방본부 신설 등 지난 실적 등을 보고받고, 중앙위원회, 정기전국 대의원대회 등 상반기에 치러야 할 조합사업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인관 위원장은 이날 “15대 집행부 첫 전국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생동감 있는 조합 활동을 위해서라도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현장의 기대와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나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뿐 아니라 지방 본부와 전국 조합간부들도 똘똘 뭉쳐 노동조합의 활동이 이벤트 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정착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11일 행정소송을 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한 예산운용지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예산운용지침이 각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을 지침에서 정한 대로만 편성·집행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 여러 규제와 불이익을 부과해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교섭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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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 개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등 추진계획 및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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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월)








